
<사도�바울의�신앙>

목장교재�목자용�지침서

� � 5/13(주일)� 설교�내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빌립보서� 3:10-14

1.� 사도� 바울이� 예수님을� 만나고� 새롭게� 생긴� 목표가� 두개가� 있습니다.� 밑

줄� 친� 부분을�참고하여�그� 목표가�무엇인지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2.� 하나님께서� 사용하시기에�편한�사람은� 어떤� 사람일까요?� 나는� 하나님께

서� 사용하시기에� 부담스러운� 사람인가요?� 아니면� 편한� 사람인가요?� 진

솔하게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3.� 모든�사람에게는�달려가야�할� ‘푯대’가� 있습니다.� 우리는�그것을� ‘사명’이

라고도� 말합니다.� 하나님께서� ‘나’에게� 주신� 사명은� 무엇입니까?� 내가�

달려가고� 있는� ‘푯대’는� 어디입니까?� 과연� 그것이� ‘하나님께로부터� 온�

것’이라고�자신있게�말할�수�있을까요?� 함께� 나누어�봅시다.

두가지�목표는,

①� 신앙의�기초를�분명히�하는�것

� � 예수님을�만나게�되면�우리� 신앙의�기초가�분명해�집니다.

� � 즉,� 내� 인생의�주인이�누구인지를�명확히�이해하게�됩니다.

� � 그리고�성령님의�음성에�민감하게�반응하며�하나님의�뜻을

� � 살펴� 행동하게�됩니다.�

②� 그리스도를�아는�일에� 더욱�열심을�내는�것

� � 단지� 지식적으로�아는�것이� 아니라,� 그� 분을� 인격적으로�경험함으로

� � 인해� 그리스도의�성품과�나와의�관계에�대한�명확한�이해가

� � 정립되게�됩니다.

우리가� 예수님을� 만났다면,� 위의� 두가지� 목표가� 우리에게도� 적용되어야�

합니다.� 먼저� 우리가� 예수님을� 만난� 것이� 맞는지,� 또� 만났다면,� 우리에

게�필요한�요소는�무엇일지�함께�나누어�봅시다.

오늘�말씀에�보면,

하나님께서�사용하시기에�편한�사람은�까다롭지�않고,

자신의�생각과�계획을�하나님�앞에�내려� 놓고,

하나님께서�원하시는�삶의�방향을�향해�

‘순종’� 하는� 사람이라고�했습니다.

이런�기준에�의하면,

나는�하나님께서�사용하시기에�부담이�없는� 사람입니까?

아니면,� 사용하기에�껄끄러운�사람입니까?

우리들도�그렇습니다.

어떤�사람은�무엇인가를�부탁하기에�부담이�없고�

편한� 사람이�있는� 반면,�

어떤� 사람에게는�작은�부탁임에도�불구하고,�

신경이�쓰이고�부탁하는�것이�부담스러운�사람도�있습니다.

과연�나는� 다른�사람에게,� 또는� 하나님께�어떤�사람일까요?

나에게�허락하신� ‘사명’은�무엇일까요?

내가�달려가고�있는� ‘목표’,� ‘푯대’는� 과연� 무엇일까요?

또,� 그것이� ‘하나님께로부터�왔다’� 고� 자신있게�말할�수� 있을까요?

이런�내용으로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
